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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                    
보도시점 5.14.(수) 석간 < 5.14.(수) 06:00 >

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270.0억달러 (+0.7%)
 - ’24년 1분기 수출 플러스 전환 이후 5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 지속
 - 품목1위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+19.6% 증가, 1분기 역대 최고 실적
 - 국가1위 미국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△2.5% 감소하였으나, 中企 수출 1위국 유지

  중소벤처기업부 (장관 오영주, 이하 중기부)는 14일(수) ‘2025년도 1분기 

중소기업 수출 동향’을 발표했다.

 중소기업 수출액 및 수출기업

  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270.0억 달러로, 전년동기대비 0.7% 증가

하였다. 중소기업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는 화장품, 자동차, 반도체제조용

장비 등 주력 수출 제품의 수출 호조세, 중국의 제조업 경기 호황으로 인한 

수요 증가 등으로 분석된다.

 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’24년 1분기 (+0.1%)에 플러스로 전환된 이후 올해 

1분기까지 5분기 연속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.

   *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액/증감율 (억달러, %)

 : ’24.1Q 268 (+0.1%) → ’24.2Q 282 (+1.1%) → ’24.3Q 273 (+1.5%) → ’24.4Q 286 (+2.1%) → ’25.1Q 270 (+0.7%)

  월별로 보면 1월 (△10.4%)은 조업일수 감소* 영향으로 중소기업 수출도 

감소하였으나, 2월 (+7.1%), 3월 (+5.2%) 2개월 연속 증가세가 유지되었다.

   * 월별 조업일수(전년동기대비) : ’25.1월 20.0일(△4.0일) → 2월 22.0일(+1.5일) → 3월 22.0일(△0.5일)

  ’25년 1분기 수출 중소기업 수는 63,135개사로 전년동기대비 (62,118개사) 

1.6% 증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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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소기업 수출 품목별‧국가별 특징 

<주요 수출품목> 

  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1·2위 품목인 화장품 (18.4억 달러, +19.6%), 

자동차 (17.4억 달러, +67.4%)는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였다.

【 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 (억달러, %) 】

구  분 수출액 비중 증감률

1 화장품 18.4 6.8 +19.6

2 자동차 17.4 6.5 +67.4

3 플라스틱 제품 11.3 4.2 △5.2

4 자동차부품 10.4 3.8 △0.4

5 합성수지 7.6 2.8 △5.3

6 반도체제조용장비 7.2 2.7 +11.2

7 반도체 7.1 2.6 △8.6

8 전자응용기기 6.1 2.3 △7.0

9 기계요소 5.6 2.1 △5.7

10 기타기계류 5.3 2.0 △29.3

상위 10대 96.3 35.7 +6.6

전체 270.0 100.0 +0.7

 ※  : ’25년 1분기 기준 전년동기대비 수출증가 품목 

  특히 화장품*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미국에서도 역대 1분기 최고실적을 

기록했을 뿐 아니라,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국 중 8개 국가에서 두 자릿수 

증가율을 보이는 등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.

   *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1위미국 3.0 (+10.8), 2위중국 2.8 (△0.1), 3위일본 1.9 (+11.7) 

<주요 수출국>

  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상위 10대 수출국 중 중국, 일본, 홍콩, 대만, 태국, 

인도네시아 등 6개국은 전년동기대비 수출이 증가하였으며, 미국, 베트남, 

인도, 멕시코 등 4개국 수출은 감소하였다.

【 ’25년 1분기 中企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 (억달러, %) 】

구분 미국 중국 베트남 일본 홍콩 인도 대만 태국 멕시코 인니

수출액 45 43 25 23 11 8 7 6 6 6
수출증감률 △2.5 +2.9 △4.5 +2.9 +28.2 △0.9 +20.2 +3.3 △9.1 +1.7
수출증감액 -1.2 1.2 -1.2 0.6 2.4 -0.1 1.2 0.2 -0.6 0.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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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중소기업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경우 화장품 수출은 증가하였으나, 세계적

(글로벌) 전기차 일시적수요정체(캐즘)에 따른 이차전지 관련 장비 수요 둔화로 

기타기계류 (1.6억 달러, △47.4%), 전자응용기기 (1.3억 달러, △25.6%) 수출이 

감소하였다.

  또한, 3.12일 발효된 美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

’25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을 집계한 결과, 전년동기대비 철강 제품 (파생

상품 포함)은 △17.8%, 알루미늄 제품 (파생상품 포함)은 △7.6% 감소하였다. 

(관세청의 ‘철강·알루미늄 파생상품 한-미 품목번호 연계표’ 기준으로 집계)

   * 월별 철강 中企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/%) : ’25.1월 0.9(△17.0) → 2월 0.9(△0.2) → 3월 0.7(△33.0)

월별 알루미늄 中企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/%) : ’25.1월 2.0(△13.5) → 2월 2.1(△7.7) → 3월 2.3(△1.8)

 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“중소기업 수출은 화장품 등 주력품목의 수출 

강세로 5분기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”며, “다만, 지난 3월부터 美 

관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 관세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

터링하고,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추가지원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’25년 

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
중소기업정책실

글로벌성장정책과

책임자 과  장 김민규 (044-204-7500)

담당자
사무관 최영훈 (044-204-7502)

전문관 성지연 (044-204-75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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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 ‘25년 1분기 상위 10대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 동향

① (화장품 : 18.4억달러, +19.6%) K뷰티 인기가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
확대되면서 미국(26개월 연속↑), 일본, 홍콩 등 주요 수출국 외에도
중동, EU 등 시장 다변화를 실현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실적 재경신

     ※ 화장품 역대 1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1위 (‘25.1Q) 18.4, 2위 (’24.1Q) 15.4 3위 (‘21.1Q) 12.3

◦ 화장품 총수출 내 중소기업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3.4%p 증가,
기업규모별 비교 시 중소기업이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

      * ’25.1Q 기업규모별 화장품 수출증감률(%) : (총수출) +13.8 / (대) +3.1 (중견) +14.3 (중소)+19.8
      * 화장품 총수출 내 중소기업 비중(%) : (’24.1Q) 67.1 → (25.1Q) 70.5 (3.4%p ↑)

◦ 수출기업수(5,760사) 또한 11.3%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대치 기록

      *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수(개사) : (’24.1Q) 5,176 → (25.1Q) 5,760 (584개사 ↑)

* 화장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15.4(+29.0) → ('25.1Q) 18.4(+19.6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3.0(+10.8), 중국 2.8(△0.1), 일본 1.9(+11.7),

홍콩 1.3(+47.8), 베트남 1.1(△10.1), 러시아 0.8(+21.4)

② (자동차 : 17.4억 달러 +67.4%) 최대 수출국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
CIS 지역에서 한국산 중고차 인기(가격대비 고성능·부품 수급 용이)로
9개월 연속 수출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역대 1분기 최대 실적 기록

◦ 튀르키예(+337.8%)·요르단(+186.3%)은 시리아 내전 종식 후 주변국 경유
를 통한 중고차 수입이 1월부터 급증하면서 상위 수출국으로 진입

     ※ 자동차 역대 1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1위 (‘25.1Q) 17.4, 2위 (’23.1Q) 11.4, 3위 (’24.1Q) 10.4

* 자동차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10.4(△8.8) → ('25.1Q) 17.4(+67.4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키르기스스탄 5.1(+106.6), 러시아 1.6(△6.3), 튀르키예 1.5(+337.8),

카자흐스탄 1.4(+141.9), 아랍에미리트 1.1(+87.4), 요르단 0.9(+186.3)

③ (플라스틱제품 : 11.3억달러, △5.2%) 세부품목 중 필름류(비중 63%,

스마트폰용 등) 수출은 증가한 반면, 배터리분리막(비중 3.7%, 이차전지용 등)

이 對미국 수출증가에도 헝가리(△95.9%)·중국(△22.2%) 감소로 총수출 감소

* 플라스틱제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11.9(+5.0) → ('25.1Q) 11.3(△5.2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2.5(+3.7), 중국 2.0(+8.8), 베트남 1.5(△5.5),

일본 0.8(+24.1), 멕시코 0.3(△21.0), 대만 0.3(+29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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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(자동차부품 : 10.4억 달러, △0.4%) 기존 최대 수출국인 미국·멕
시코 수출 호조세 지속, 베트남은 자국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
로 수출 증가를 주도했지만, 對일본 수출 급감(일본 현지 제조사 적자

확대에 따른 수요↓)으로 감소세 전환

* 자동차부품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10.4(△1.2) → ('25.1Q) 10.4(△0.4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2.9(+3.5), 멕시코 1.0(+2.3), 일본 0.8(△7.7),

중국 0.8(+15.2), 베트남 0.6(+15.7), 우즈베키스탄 0.4(+21.9)

⑤ (합성수지 : 7.6억달러, △5.3%) 국제유가 하락과 글로벌 공급과잉
지속으로 중국(△3.8%)·베트남(△3.5%) 수요 감소에 따라 소폭 감소

◦ 세부품목 중 1/3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합성수지는 증가(+5.6%),

폴리프로필렌(△17.9%), 저밀도에틸렌(△23.6%) 수출은 감소

* 합성수지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8.0(△4.0) → ('25.1Q) 7.6(△5.3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1.8(△3.8), 베트남 1.5(△3.5), 미국 0.8(+48.5),

튀르키예 0.4(△6.2), 인니 0.4(+6.1), 인도 0.3(△9.3)

⑥ (반도체제조용장비 : 7.2억 달러, +11.2%) 최대 수출지인 중국(△

1.4%)의 수출 소폭 감소에도 대만(다국적기업의 생산시설 확대), 미국
등 주요국 수출이 증가하면서, 1분기 수출 증가 주도

     ※ 역대 1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11위 (‘22.1Q) 8.6, 2위 (’21.1Q) 8.5, 3위 (‘23.1Q) 8.1, 4위 (‘25.1Q) 7.2

* 반도체제조용장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6.4(△20.2) → ('25.1Q) 7.2(11.2) 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중국 3.3(△1.4), 대만 1.0(+102.9), 미국 0.9(+16.6),

일본 0.8(+9.0), 싱가포르 0.5(+37.8), 말레이시아 0.2(+19.0)

⑦ (반도체 : 7.1억 달러, △8.6%)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 등 글로벌
공급과잉과 단가 하락으로 ‘24년 4분기 연속 이어지던 수출
호황이 감소세로 전환

◦ 시스템반도체(△11.6%, 4개월 연속↓)는 중국·홍콩 등 대부분 수출국
에서 수요 감소, 메모리반도체(+1.3%)는 소폭 증가

    ※ 역대 분기별 반도체 수출증감률(%) : (’23.1Q) △15.5→ (2Q) △17.3 → (3Q) △9.4→ (4Q) △1.0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→ (’24.1Q) +18.2 → (2Q) +17.4 → (3Q) +19.0 → (4Q) +20.2

    ※ 반도체 수출 단가(달러/kg) : (’24.1Q) 489.9 → (’25.1Q) 387.1(△21.0%)

* 반도체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('24.1Q) 7.8(18.2) → ('25.1Q) 7.1(△8.6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베트남 2.0(△11.4), 중국 1.6(△1.5), 홍콩 1.3(△9.9),

태국 0.6(△5.0), 대만 0.3(△3.1), 싱가포르 0.2(△5.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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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 (전자응용기기 : 6.1억 달러, △7.0%) 미국 (△25.6%, 전기차 보조금 축소

등 이차전지 관련 검사장비 수요↓)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, 중국(△7.6%,

반도체장비↓)도 수출 소폭 감소했으나, 對인도·러시아(의료기기↑)

수출 등이 중가하면서 역대 1분기 3위 실적 기록
     ※ 전자응용기기 역대 1분기 수출액(억달러) : 1위 (‘24.1Q) 6.5, 2위 (’22.1Q) 6.2, 3위 (‘25.1Q) 6.1

* 전자응용기기 수출액(억달러) : ('24.1Q) 6.5(11.5) → ('25.1Q) 6.1(△7.0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1.3(△25.6), 일본 0.6(△3.0), 중국 0.5(△7.6),

인도 0.3(+6.9), 대만 0.2(+61.6), 러시아 0.2(+5.8)

⑨ (기계요소 : 5.6억 달러, △5.7%) 주요 수출국인 미국(+5.3%, 벨브·

자동차부품↑)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본(△9.1%), 베트남(△11.8%) 수
요가 감소하면서 1분기 중소기업 수출은 감소

* 기계요소 수출액(억달러) : ('24.1Q) 5.9(0.9) → ('25.1Q) 5.6(△5.7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1.2(+5.3), 중국 1.2(△1.5), 일본 0.6(△9.1),

인도 0.3(+21.2), 베트남 0.2(△11.8), 멕시코 0.2(△8.3)

⑩ (기타기계류 : 5.3억달러, △29.3%) 글로벌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
최대 수출국인 미국(△47.4%)과 헝가리(△47.4%) 수출 크게 감소하는
등 ’24년 2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 지속

* 기타기계류 수출액(억달러) : ('24.1Q) 7.5(20.1) → ('25.1Q) 5.3(△29.3)
* 국가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미국 1.6(△47.4), 중국 0.7(△35.9), 베트남 0.4(△20.8),

멕시코 0.3(△5.9), 일본 0.3(△29.6), 태국 0.3(300.1)

구분
2025년

1월 2월 3월 1분기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비중
화장품 517 +2.5 644 +32.6 679 +23.8 1,840 +19.6 6.8

자동차 411 +30.5 629 +63.6 702 +106.0 1,742 +67.4 6.5

플라스틱 제품 345 △13.9 385 +0.5 396 △2.2 1,126 △5.2 4.2

자동차부품 314 △11.6 357 +6.3 368 +4.5 1,039 △0.4 3.8

합성수지 229 △13.6 275 +2.3 255 △4.6 759 △5.3 2.8

반도체제조용장비 205 △6.0 233 +21.7 279 +18.4 716 +11.2 2.7

반도체 226 △13.7 243 △4.3 243 △7.6 712 △8.6 2.6

전자응용기기 161 △15.4 197 △12.0 250 +4.1 608 △7.0 2.3

기계요소 172 △15.3 187 △3.8 197 +2.7 557 △5.7 2.1

기타기계류 170 △46.0 171 △27.4 190 △5.3 532 △29.3 2.0

10대 소계 2,751 △9.2 3,321 +12.3 3,559 +16.9 9,631 +6.6 35.7

전체 합계 7,929 △10.4 9,408 +7.1 9,660 +5.2 26,997 +0.7 100.0

< 2025년 1분기 품목별 중소기업 수출액 (단위 : 백만달러, %)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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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 ‘25년 1분기 상위 10대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 동향

① (미국: 44.8억달러, △2.5%) 기타기계류, 전자응용기기의 수출감소

(美, 현지 이차전지 제조장비 수요↓)에도, 화장품(온라인판촉 및 유통업체와의

제휴등 K뷰티 입지확대), 전력용기기(AI데이터센터 건설붐 변압기 수요↑)등
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역대 1분기 2위 수출액 기록

     ※ 역대 1분기 기록(억달러) : (‘24.1Q) 46.01위 → (‘25.1Q) 44.82위 → (‘22.1Q) 42.43위

     ※ 역대 분기별 기록(억달러) : (‘23.4Q) 48.41위 → (‘24.4Q) 47.02위 → (‘24.2Q) 46.23위 →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‘24.1Q) 46.04위 → (‘25.1Q) 44.85위

* 對미국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46.0(+21.5) → ('25.1Q) 44.8(△2.5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화장품 3.0(+10.8), 자동차부품 2.9(+3.5), 전력용기기 2.8(+32.7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기계류 1.6(△47.7), 전자응용기기 1.3(△25.6) 

② (중국: 43.2억달러, +2.9%) 상위 10대 품목 대부분 수출감소에도
2월부터 이어진 중국 제조업 PMI 지수 확장세가 플라스틱제품

(+8.8%), 동제품(+69.8%) 수요 확대로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은 증가

     ※ 역대 분기별 對중 수출증감률(%) : (’23.1Q) △21.6→ (2Q) △10.8 → (3Q) △14.0→ (4Q) △6.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→ (’24.1Q) △4.5 → (2Q) △6.2 → (3Q) △6.0 → (4Q) +1.5

* 對중국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42.0(△4.5) → ('25.1Q) 43.2(2.9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제조용장비 3.3(△1.4), 화장품 2.8(△0.1), 플라스틱제품2.0(+8.8), 

동제품 1.8(+69.8), 합성수지 1.8(△3.8), 반도체1.6(△1.5)

③ (베트남: 24.9억달러, △4.5%) 반도체는 작년 기저효과와 단가하락

등의 영향으로 수출감소, 내수 경기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로 화장품
수출도 감소하면서, ‘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지던 호조세가 감소세로 전환

      

* 對베트남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26.0(+5.5) → ('25.1Q) 24.9(△4.5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 2.0(△11.4), 플라스틱제품 1.5(△5.5), 합성수지 1.5(△3.5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화장품 1.1(△10.1), 기구부품 1.0(△8.0), 편직물 0.9(△12.3) 

④ (일본: 22.9억달러, +2.9%) K-콘텐츠 영향으로 인한 화장품 수출
확대와 탈탄소 정책으로 인한 현지 정유 공장 통폐합으로 석유제품

수요 증가에 따라 ’22.4분기부터 이어지던 수출하락세가 증가세로 전환

* 對일본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22.3(△14.6) → ('25.1Q) 22.9(+2.9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화장품 1.9(+11.7), 석유제품 1.0(+170.7), 플라스틱제품 0.8(+24.1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부품 0.8(△7.7), 반도체제조용장비 0.8(+9.0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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⑤ (홍콩: 11.0억달러, +28.2%) 최대 수출품목인 금은및백금(+2,880%·

국제 금거래허브 육성 수요↑)은 5개월 연속 세자릿수 이상으로 수출 급증,

화장품(+47.8%·K뷰티 인플루언서 마케팅효과↑)도 수출 호조세가 지속

     ※ 역대 1분기 기록(억달러) : (‘15.1Q) 13.01위 → (‘17.1Q) 12.52위 → (‘18.1Q) 12.03위

     ※ 금은및백금1위 수출 비중(%) : (‘24.1Q) 0.9% 20위 → (‘25.1Q) 21.3%
     ※ 월별 금은및백금 수출액 증감률(%) : (’25.1월) +20,070.3 → (2월) +6,360.1 → (3월) +1,013.8 

* 對홍콩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8.6(+35.3) → ('25.1Q) 11.0(+28.2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금은및백금 2.3(+2,879.6), 패션잡화 2.2(+4.1), 화장품 1.3(+47.8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반도체1.3(△9.9), 컴퓨터 0.3(△9.2), 무선통신기기 0.2(△25.3)

⑥ (인도: 7.7억달러, △0.9%) 제조업 부흥 정책으로 철강 수요가 증가
하면서 합금철선철및고철, 기계요소 등 수출 증가세에도 불구,

반도체, 기타기계류등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전체 수출 소폭 감소

     ※ 역대 1분기 기록(억달러) : (‘24.1Q) 7.741위 → (‘22.1Q) 7.682위 → (‘25.1Q) 7.673위

* 對인도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7.7(+2.2) → ('25.1Q) 7.7(△0.9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합금철선철및고철 0.4(+86.3), 합성수지 0.3(△9.3), 계측제어분석기

0.3(△3.3), 자동차부품 0.3(△7.0), 기타기계류0.2(△8.9)

⑦ (대만: 7.1억달러, +20.2%) 반도체 산업 활성화로 반도체제조용장비

(+102.9%·전/후처리공정및테스터장비수요↑), 전자응용기기(+61.6%·반도체제조용

관련 기기) 수출이 두 자릿수 이상으로 강한 호조세를 보이면서

역대 1분기 3위 수출액 기록

     ※ 역대 1분기 기록(억달러) : (‘22.1Q) 7.51위 → (‘21.1Q) 7.22위 → (‘25.1Q) 7.13위

     

* 對대만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5.9(△6.8) → ('25.1Q) 7.1(+20.2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제조용장비 1.0(+102.9), 화장품 0.4(+30.1), 

      기구부품 0.4(+143.8), 반도체 0.3(△3.1), 플라스틱제품 0.3(+29.3)

⑧ (태국: 6.4억달러, +3.3%) 해조류(+15.8%), 기타기계류(+300.1%) 등

주요품목의 성장세가 반도체(△5.0%)·철강판(△12.3%)의 수출 감소폭을

상쇄하며 역대 1분기 1위·역대 분기별 3위 달성

     ※ 역대 1분기 기록(억달러) : (‘25.1Q) 6.41위 → (‘22.1Q) 6.332위 → (‘23.1Q) 6.313위

     ※ 역대 분기별 기록(억달러) : (‘24.2Q) 6.521위 → (‘21.3Q) 6.482위 → (‘25.1Q) 6.413위

    

* 對태국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6.2(△1.7) → ('25.1Q) 6.4(+3.3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반도체 0.6(△5.0), 철강판 0.4(△12.3), 화장품 0.4(+8.0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조류 0.3(+15.8), 기타기계류 0.3(+300.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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⑨ (멕시코: 6.1억달러, △9.1%) 투자 감소 및 제조업 둔화 등으로 철강판
(△23.8%·5개월연속↓), 기타기계류(△5.9%·이차전지부품류수요↓)등 주요품목

수출감소에 따라 상위 10대 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 기록

* 對멕시코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6.8(+4.2) → ('25.1Q) 6.1(△9.1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자동차부품 1.0(+2.3), 산업용 전기기기 0.8(+21.1), 철강판 0.4(△23.8), 

기타기계류 0.3(△5.9), 플라스틱제품 0.3(△21.0), 금형 0.2(△56.3), 

⑩ (인도네시아: 5.9억달러, +1.7%) 상위 품목 중 철강판(+13.9%, 인프라

확대로 건설자재 수요↑) 수출 증가와 K뷰티 관심으로 화장품 수출

호조세가 이어지면서 편직물(△10.8%) 수출 감소폭 일부 상쇄

* 對인도네시아 수출액(억달러, %) : ('24.1Q) 5.8(△13.1) → ('25.1Q) 5.9(+1.7)
* 품목별 수출액/증감률(억달러, %) : 합성수지 0.4(+6.1), 화장품 0.3(+5.5), 편직물 0.3(△10.8),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철강판 0.3(+13.9), 자동차부품 0.2(+115.4)

【 2025년 1분기 국가별 중소기업 수출액 (단위 : 백만달러, %) 】

구분

2025년

1월 2월 3월 1분기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비중

미국 1,382 △7.0 1,496 △3.7 1,607 +2.8 4,485 △2.5 16.6

중국 1,223 △16.1 1,551 +20.6 1,545 +6.2 4,319 +2.9 16.0

베트남 738 △14.3 882 +3.2 865 △2.3 2,485 △4.5 9.2

일본 729 △6.0 761 +7.1 802 +8.2 2,291 +2.9 8.5

홍콩 275 +7.8 438 +83.4 384 +6.1 1,096 +28.2 4.1

인도 227 △14.5 267 +9.6 273 +3.0 767 △0.9 2.8

대만 185 △3.7 261 +39.2 267 +25.0 712 +20.2 2.6

태국 198 △5.1 221 +8.8 222 +6.5 641 +3.3 2.4

멕시코 197 △8.6 209 △3.2 208 △14.7 615 △9.1 2.3

인도네시아 193 △8.9 216 +4.1 181 +12.6 590 +1.7 2.2

10대 소계 5,348 △9.8 6,302 +10.5 6,352 +4.2 18,002 +1.6 66.7

전체 합계 7,929 △10.4 9,408 +7.1 9,660 +5.2 26,997 +0.7 100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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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3  수출 품목의 세부 품목 예시

품목명
(MTI 3단위)

세부품목 (수출신고서 예시)

플라스틱 제품
리튬이온 배터리 분리막, 플라스틱 접착제, 필름, 포장용기,

인테리어용 바닥재, 블라인드 등

자동차 부품  기어박스, 제동장치, 모터, 내연기관,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등

반도체제조용장비 반도체 소자 제조장비, 여과기, 청정기 등

화장품 기초 화장품, 메이크업용 화장품 등

합성수지  ABS수지, 실리콘수지, 폴리프로필렌, 폴리카보네이트 등

반도체 프로세스와 콘트롤러, 집적회로 및 개별소자 반도체, 메모리 반도체

철강판 착색아연도강판, 용융아연도강판, 철 및 비합금강냉연강판 등

자동차 승용차(DKD방식 : 현지재조립), 중고차 등

기계요소 밸브, 베어링, 스크류, 스프링 등

기타기계류
반도체 칩 본딩 장치, 이차전지 자동화 장비,

프레스, 분쇄기, 금속처리용 기계류 등

계측제어분석기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, 반도체제조 전용 시험기, 광학식 측정기 등

전자응용기기
자동차 전장품, 화재경보기, 배터리 충전기,

실험용 살균기, 초음파영상진단기, 의료용전자기기 등

산업용전기기기 케이블, 전동기, 전원장치 등

의약품 자가진단키트, PCR 시약 및 키트 등

정밀화학원료 배터리 원료

무선통신기기 휴대폰, 휴대폰 부분품, 카메라 모듈 등


